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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329번  미사 시작  

예물준비성가  221번  받아 주소서  

영성체성가  
163번 

188번 

 생명의 성체여 

 천사의 양식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Chloe Lee • Agnes Na • Katherine Kim  

8시 미사  Silvia Jun • Michelle Nguyen • Sia Kim  

9시 30분 미사   Jaycee Choi Angelina Park Emma Lee Korrine Lee Edward Oh • Lucas Lee • Audrey Oh 

11시 미사  Ethan Lee • Jennifer Lee • Julie Kim  

5시 미사  전가별 • 박여원 • 박지윤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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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4년 7월 14일 

남희봉 벨라도 신부  

  오늘 복음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복음 선포

를 위해 파견될 열 두 제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탈출기에서 열두 지파의 이스라엘은 입은 옷과 

지팡이만을 가지고 한밤중에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

을 파견하시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 읽을 수 있습

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열 두 제자들도 복음 선

포를 위해 파견되었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

께 의탁하며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에 의

존하며 예수님의 부활 후 교회를 새로운 약속의 

땅에 도착하도록 이끌어 주는 새로운 “탈출기”

의 의미를 마르코 복음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

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평범하게 살던 아모스와 열 두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세상에 전

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느님

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상은 거부하고 외

면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아모스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

면서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하느님 말씀을 선포

하며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그

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충실할 것을 요구 하십니

다.   

 

  마더 데레사 성녀는 주님께 작고 큰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에 의존

하며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돌보셨습니다.  마더 

데레서께서는 수녀원과 고아원에 그리고 병원 

음식이 떨어져 걱정하고 고민하는 수녀님들께 주

님께서 마련해 주신다며 감실 앞에서 주님의 자

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하루 하루 생활하기

에 필요한 것들 외에도 필요한 건물이 있을때에

도 마더 데레사께서는 예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감실 앞에

서 주님께 기도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데레사 성녀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녀

님들께 그리고 당신을 후원해 주는 모든 사람들

에게 세상에서 “성공”하는 자선사업가 아니라 주

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충실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

셨습니다. 

 

  오늘 복음과 일 독서에서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충실한” 일꾼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

습니다.  충실한 일꾼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

서 충분히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주

님의 사업에 충성을 다해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

없이 바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람들입니다.  주

님의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주님의 자비를 선포

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하는 모든 걱정들은 

주님께서 필요한 만큼 다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

을 가지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

하는 주님의 충실한 일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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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ǀ 신부님과 함께 가는 길                          2024년 7월 14일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끝날 줄 모르는 긴 무더위에 모두 고생이 많으십

니다. 그래도 어느새 칠월 중순이니 여름도 생각보

다 빨리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더위가 빨

리 지나가길 바라기 보다 이 더위를 현명하게 극복

하거나 오히려 즐기는 것도 슬기로운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지칠 때 가족끼리 지인들 끼

리 공원이나 바닷가에서 피서하는 것도 몸과 마음

이 건강하게 더위를 즐기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기보다 받아들

이고,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

니다. 슬기로움의 바탕은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과 희망입니다. 

 

  삶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언제나 우리 삶 안에 존

재합니다. 그렇지만 이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각

자 다릅니다. 어떤 이는 부정적으로 대하며 남을 비

난하고, 세상을 비난하며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

하는 이, 또 두려움에 떨며 현실에서 도피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

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르코 6: 50) 어떠한 상황이라도 두려워하며 페

닉 상태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 힘

든 현실을 부정하면 고통만 증가하고 해결책이 나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차분하게 상황

을 살피고 현실 가능한 것을 찾아서 차분히 해결하

면 결국 상황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마치 수난을 

받고 십자가에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

신 것처럼…… 

 

  그러므로 담담하게 믿음으로 희망을 타고 내일로 

향해 가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구원의 길입

니다. 

 

  지난주에 시작한 여름 학교 아이들이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물놀이도 하

고 공놀이도 하며 뛰어놉니다. 무더위는 그들의 불편

하게 하지만 흥을 깨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의 재잘거림에 위세에 눌려 새들도 조용합니다. 보기

만 해도 흥겨운 장면입니다. 

 

  우리 공동체 자체가 한여름이라도 바쁘게 움직입니

다. 지난주에는 울트레야가 미동북부 지역 울트레야 

대회에서 장기자랑 1등을 했고, 50여 명이 가족 캠핑

을 뉴저지 치즈퀘익 주립공원에서 있었습니다. 

 

  또 안나회는 월례회에 모여 선물을 나누고 점심을 

함께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 

있을 본당 피정을 위해 여름을 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봉

사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

체 전체 선순환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바로 교회의 의

미이며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로 신앙의 신비입니다. 

 

  오늘 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은 열두 제자에게 치유

의 권한을 주시고 세상에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는 

걱정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을과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과

정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파견하신 사도들처럼 우리 이웃

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누고 슬픔을 위로

하며 전화위복의 슬기로운 여름이 되길 기도드립니

다. 그러면 무더위에도 찌푸린 얼굴이 아니라 넉넉한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서로에게 삶의 희망이 될 것입

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

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에페소서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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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주일 (7월) 알 림 

 공동체 소식                                                                                                                   

2024년 제28차 미동북부 성령대회  

본당 청년연합회 여름 피정  

가정 성화 피정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태 5.3)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성령기도회 치유예절  

병자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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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공동체 소식                                                                                                                    2024년 7월 14일 

주일학교 교사 모집  

신입 복사 모집  

주일학교 고등부 캠프  

케루빔•로고스 성가대 모집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베드로회 월례회  

일시 : 7월 18일(목)   7 p.m.   

장소 : 성당 친교실  

말씀 : 성경에서 들어난 성모님 

효주회 뜨개질반  

 

Whitestone 구역 7반  

유아세례 

로사리오회 월례회  

울뜨레야   

일시 : 7월 21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지구 울뜨레야 대회에서 우승한 퀸즈본당 공연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물서적 판매 
복사단 성극 관람  



본당 큐알코드(QR Code) 

본당 헌금 서비스 큐알코드(QR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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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공동체 소식                                                                                           2024년 7월 14일 

알 림 알 림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날짜 : 7월 11일(목)  & 7월 25일(목) 

시간 :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연락처 : (718) 912-2992 

* 8월부터는 장소와 시간이 변경됩니다.  

  변경된 장소와 시간은 생활 상담소 스케줄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꼬미시움 평의회   

생활 상담소  

7월 14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배현준, 최재호  

 

  

사목회의 

단체장 회의  

효주회 월례회  

 

어머니연합회 월례회  

 

간호사회 월례회  

 

2024 선택 주말  

ME 월례회  

 

특별헌금  



       공동체 소식                                                                                          2024년 7월 14일 

알 림 알 림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 

사무실 업무   

   

 

 

 

 

 

 

온라인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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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 봉헌                                                                                             2024년 7월 14일 



Catholic books and Goods Sales 

2nd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uly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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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rch Parking Lot Driveway  
In order to avoid the traffic jam on Parsons Boule-
vard on Sunday mornings, all cars must enter 
through the 33rd Avenue entrance.  

Education 
Center 

Church 

Left 
Turn 

Right 
Turn 

P
ar

ki
n

g 
Lo

t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Qualification : Must be 20years of age or older who        
                       received confirmation  
Inquires : Church office (718) 321-7676   

High School Camp  

Recruitment of Altar Servers  

Young Adult Association Summer Retreat   

Recruitment of Cherubim & Logos  

2024 Choice Weekend  

Bible Reading  

Grades (Entering) : 5th to 12th 
Students interested in Liturgy, please contact Mr. 
Andrew Kim, Ms. Jasmine Lee or Ms. Mary Moon. 
We will be present at the end of mass in front of 
the altar. Please note that there will be a mandatory 
workshop for new readers sometime in Sept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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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July 14, 2024 

 When was the last time you met a saint? Some of my Maryknoll friends have photographs of 
when they actually met Pope John Paul II or Mother Teresa in person. But I'm not talking about fa-
mous holy people, I'm talking about the hundreds, if not thousands, of ordinary people we encounter 
every day in our lives, who are actually saints if we just took time to realize it: a coworker who cares 
for an aging parent at home, a person in the supermarket who graciously allows us to go ahead to the 
register, a mail carrier who takes time to greet people. What else does a saint do? It really doesn't mat-
ter what corporal act of mercy (feeding the hungry, visiting prisoners, protecting widows and orphans 
etc) a saint performs, but rather what is the effect of that work on us? A saint helps us realize we are 
in the loving presence of God. In fairness, I admit real saints are hard to find because they don't go 
around bragging about how holy they are. Instead, they do their good works in secret precisely be-
cause they want to direct our attention toward God and not towards themselves. Every time I say Mass 
here or hear confessions, I encounter saints! These are people who let God into their hearts and lives 
and have allowed God to transform them. 
 
 Jesus sent his apostles out two by two to announce to all the world that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We can print a sign that says,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y!" and stand on the 
street corner shouting, and everyone will think we're nuts. Or we can go around doing those things 
that show people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casting out the devils of greed and arrogance from 
our lives; healing the leprosy of racism and corruption; anointing spiritual wounds with the balm of 
kindness and mercy; overthrowing Satan by refusing to believe lies that make strangers our enemies. 
If we do these things, not only will we begin to see God in other people, but they will begin to see 
God in us. The gospel you hear today, and the Eucharist we will receive in a few minutes, will em-
power us. We must let the gospel and Eucharist transform us into saints, so everyone we meet can en-
counter the same Jesus we believe in, and then they can become saints too.  

  
 
 

 That prayers and sacrifices of consecrated religious bear great fruit for the Church and the world,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That governments ensure religious freedom for all citizens, especially those persecuted for their beliefs, we 

pray to the Lord. ◎ 

 That all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be freed and receive justice while those who enslave them be converted, 

we pray to the Lord. ◎ 

 That young people respond to the call of Christ to be sent out doing good through vocations to the priest-

hood and religious life, we pray to the Lord. ◎ 

 That the diverse people of our community cherish one another a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e pray to 

the Lord.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5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14, 2024 (Year B)  No. 2695 

Responsorial Psalm                                                                                                  Psalm 85:9-10, 11-12, 13-14  

◎ Lord, let us see your kindness, and grant us your salvation.   

○  I will hear what God proclaims; the LORD —for he proclaims peace. Near indeed is his salvation 

to those who fear him, glory dwelling in our land. ◎ 

○  Kindness and truth shall meet; justice and peace shall kiss. Truth shall spring out of the earth, 

and justice shall look down from heaven. ◎ 

○  The LORD himself will give his benefits; our land shall yield its increase. Justice shall walk before 

him, and prepare the way of his steps.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Second Reading  

  Ephesians 1:3-14 or 1:3-10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The LORD for he proclaims peace.  


